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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is on the acceptance intentions of members in the organization for th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real estate industry.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ir consumer innovativeness when introducing th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with high 
consumer innovativeness.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mobile survey of appraisers nationwide 
from February 10 to 18, 2020 and we analyzed the response data for 20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on acceptance 
intention.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performance expectancy and social influence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acceptance intention. On the other hand, the effort expectancy is not that 
significant. The consumer innovativeness can play a key role in the moderating effects. In groups 
with higher consumer innovativeness, the impact of performance expectancy on acceptance is even 
greater. However, in groups with lower consumer innovativeness, the social influence on the 
acceptance intention is high compared to the constraint model.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with higher consumer innovativeness, they are generally younger males with short career 
using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a lot. This results show that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need to focus on developing a 
differentiated acceptance reinforcement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consumer innov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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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초연결’, ‘초지능’을 바
탕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간 융복합, 산업 내 세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의 경
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 부동산 산업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
키고, 기업을 재구조화할만한 가능성들이 발견되고 있
다. 전통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부동산 산업에
서 최근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
성어인 프롭테크(Proptech)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
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부동
산 산업에 접목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동산 산업의 구
조적 변화,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인력의 재배치나 조정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 산업 내 구성원들 간
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업무의 효율성 개선, 생산
성 향상, 시장의 투명성 개선이라는 막대한 이점을 제
공하기도 하지만, 산업 내 고용 감소, 인력 대체와 같은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활용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자체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조직 및 사회 내에서 혁신적인 기술
의 합리적, 효율적 수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회 구
성원들이 그 기술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
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
기치 못한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부동산 산업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는 주로 개별기술들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수용의 당사자인 수용
자들의 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적인 기술의 수용과 관련하여 조직 및 사회 내 
구성원들의 신기술에 대한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론적 모형으로는 기술수용
모델이 있다. 기술수용모델은 정보기술의 수용과정에 

다양한 외부요인을 포함하고 포괄성이 준수되도록 이
론적 발전과정을 거쳐왔는데 그중에서도 Venketesh 
et al.(2003)의 통합기술수용이론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적용
되고, 확장되었다(Venketesh et al., 2016). 본 연구
에서는 경영학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통합기술수용이
론을 이용하여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
술의 수용 의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에서 연구된 신기술의 수용과정에서는 소비자의 혁신
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때, 수용자 집단 내에서도 혁
신적인 기술을 선호하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선
도적인 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소비자의 
혁신성은 수용 의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
다(Lin et al., 2007; Chandrasekaran & Tellis, 
2011; 신종국,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혁신
성의 조절효과도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만약 조
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경우, 혁신성 있는 수용자
의 특성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산업에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모바
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용 의도에 관한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에 대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수용 의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시 수용에 우호적인 초기 
수용자 집단을 소비자의 혁신성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조직 내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수용자를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성공적 도입과 이들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활용잠재력과 사업 기회를 최대한 활
용하는데 그 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부동산 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산업구성원들의 수용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혁신
적인 신기술을 도입할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
업구성원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수용의 촉진 방
안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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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검토

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부동산 산업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개념은 독일의 “Industrie 4.0”과 2016년 다보스 포럼
에서 제시된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
명은 학술적으로 공인된 용어는 아니지만, 가히 혁명
이라 불릴만한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각계
에서 사용하고 있다. IT 용어사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정의하고 있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은 컴퓨터 정보화와 
자동화가 이끈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초연결’, ‘초지
능’의 특성을 토대로 기존의 산업혁명보다 더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에는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3D 프린팅(3–
Dimensional printing), 드론(Drone), 블록체인(Block 
chain), 자율주행(Automatic driving),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이 있다.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적용은  
프롭테크 기술의 활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
동산 거래 및 중개, 금융과 투자, 건설 및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롭테크 기술이 활용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2020)에 
따르면,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카테고리는 ‘Property 
Marketing Platform’, ‘Property Management 
Solution’, ‘Shared Service’, ‘Deco & Interior’, 
‘Data & Valuation’. ‘Construction Solution/ 
XR(AR, MR, VR), ’IoT/Smart Home’, ‘Block Chain’, 
‘Funding/P2P’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은 다양한 부동산 유형의 중개
를 비롯하여 IoT, AI,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종합여
가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Property Management 
Solution’은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의 부동산 임대관
리와 자산관리 외에 주거생활 서비스(가사 도우미 중
개, 차량 점검, 청소관리 등)등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
하고 있다. ‘Shared Service’의 경우,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등의 형태에서 발전하여 IoT 기술을 접목한 

주차 공유, 교육 공간 공유, 공유 미용실 운영 등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Construction Soultion/ 
XR(AR/ MR/ VR)’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3D 인테리
어와 같이 공간을 원격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
는 가상현실 기술이 이용되며, 드론으로 건설 현장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고 있
다. ‘Deco & Interior’ 역시 가상현실 등을 도면의 입
체화에 활용하여 인테리어에 적용하거나, 인테리어 사
례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Data & Valuation’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시세 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Block Chain’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부
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Funding/P2P’분야는 크라우드 펀딩, 인공지능, 빅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부동
산 투자 상품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IoT/Smart 
Home’ 분야는 IoT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홈 서비스
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한국프롭테크포럼, 2020). 

이처럼, 부동산 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4차 산업혁
명 관련 기술이 활용되어 부동산 산업 내, 산업 간, 
타 산업 간의 융복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적용됨에 따
라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고, 동종 및 
이종 산업의 융복합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한국
부동산산업학회, 2019). 

2.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부동산 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부동산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
성을 찾아보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
으로 서종희(2017)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
나인 인공지능형 로봇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경정익ㆍ권대중(2018)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를 통하여 부동산 산업의 내, 외부 환경요인이 정보기
술 도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오성범(2018)의 연구에서는 전문 서비스업 및 부동
산 산업 내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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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감정평가의 역할을 제언하였
다. 김승욱(2018)은 가상현실을 부동산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한 후에,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이 
부동산 산업에 적용될 때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분석
하였다. 김진(2019)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후 블록체인을 부동산 
등기제도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진행된 연구들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실
태를 파악하거나 개별기술의 부동산 산업에의 활용 가
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한 새로
운 활용잠재력과 사업 기회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
는 이들 기술에 대한 산업, 기업과 조직, 구성원들의 
신기술에 대한 수용의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기업이나 회사 등의 조직들에 있어서 기술이나 기술
관련 시스템 상품 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 초기모델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모형
은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다. Davis(1989)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술 관
련 시스템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
술이나 기술 관련 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들이 조직 구성원의 기
술이나 기술 관련 시스템에 대한 수용 태도와 수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술수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기
술수용모델이 제시된 이후 다양한 신기술이나 기술 관
련 시스템 상품의 수용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에서 기술수용모델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수용모델의 경우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
는 영향요인들이 너무 단순하고, 기술의 수용과 사용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영향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수용모델
을 확장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져 왔다. 이
런 노력의 결과로서 Venkatesh et al.(2003)은 통합
기술수용이론(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을 제시하였다. 통합기술수
용이론에서는 기술이나 기술 관련 시스템의 수용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 기술수용모델, 
동기이론,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동기모
형, 혁신 확산 이론, PC 이용 모델, 사회 인지 이론 
등 여러 이론과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들 이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영향요인을 통합하여 기술수용모
델을 보다 확장한 형태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UTAUT Model(Venkatesh et al., 2003)

<그림 1>은 Venkatesh et al.(2003)의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통합기술수용이론의 모형을 나타낸 그림
이다. 통합기술수용이론에서 기술이나 기술 관련 시스
템의 성과 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 기대
(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등의 영향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술과 기술 관련 시스
템의 수용 의도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수용 의도
는 촉진조건(facilitation conditions)을 고려하여 사
용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통합기술수용이론에서는 기술이나 기술 관련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이 직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정도인 성과 기대, 기술이나 기술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기 쉬운 정도인 노력 기대, 사회나 주변 사람이 
수용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기술 관련 시스템을 사용해
야 한다고 믿고 있는 정도인 사회적 영향에 따라 기술
과 기술 관련 시스템의 수용 의도가 형성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수용 의도는 조직이나 기술
적 환경이 새로운 기술이나 기술 관련 시스템의 사용
을 지원하는 정도인 촉진조건을 고려하여 사용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통합기술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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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는 이러한 영항 과정이 수용자의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 등의 조절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기술수용이론이 제시된 이후 통합기술수용이
론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Lee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모형들은 모델 도입단계 → 모델 검증단계 → 모델 확
장 단계 → 모델 정교화 단계로 진화하였는데 통합 기
술수용이론은 정교화 단계의 모형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재현ㆍ 박철(2010)의 연
구에서도 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모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이후 모델 도입단계 → 모델 확인단계 → 모델 
확장 단계 → 모델 정교화 단계 → 모델 통합 단계의 
모델로 구분하고 통합기술수용이론이 모델 통합 단계
에 해당하는 모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은 통합기술수용이론이 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여러 
이론을 통합하여 정리한 대표적인 모형이라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부동산 산업과 관련해서도 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연
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정익ㆍ조인창(2014)
의 연구에서는 Davis 등이 제시한 기술수용모델
(TAM)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정보화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이외에 인구통계학 특
성, 정화 자기효능, 정보화 친화성, 사회적 영향, 지각
된 유희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수정된 TAM 모형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정보화 행동을 분석하였다. 

장게원ㆍ이승신(2019)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앱에 
대한 소비 가치와 이용만족도, 재이용 의도 등을 연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직접 모형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시하고 있
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부동산앱에 대한 소비 가치 등
을 측정하였다. 경정익ㆍ이재웅(2020)의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향
요인들을 활용하여 도시 재생의 진행 상황에서 스마트 
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인들을 다중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박윤주ㆍ최유화(2020)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앱의 이용에 관한 수용 
의도를 UTAUT모형에 보안성, 심미성을 추가하여 회
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의 연구로서 Abdallah et al.(2018)의 연구에
서는 카타르의 부동산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동

산 산업에서 e-commerce 기술의 수용 의도에 미치
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모델을 확장한 TAM3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앵커변수들은 
수용 의도와 긍정적인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인지적 도구 변수
들은 간접적인 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Jua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기술에 기반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주택
의 선분양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잠재 고객의 구
매 의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수
용모델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수용 태
도, 수용 의도와 같은 변수들을 이용하여 일반 네비게
이션 시스템과 VR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차이를 평균 
차이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유용성
과 수용 태도, 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산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지기
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연구모형
에 기반하여 여러 영향요인들과 수용 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수용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신기술의 수용 의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인 통합기술수용이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의 수용과정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4. 소비자 혁신성 관련 연구

새로운 기술과 기술 관련 시스템이나 제품의 수용
과정은 소비자의 혁신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
에 소비자 혁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ogers 
& Sheomaker(1971)는 소비자 혁신성(consumer 
innovativeness)을 개인이 시스템 내의 다른 구성원
들보다도 혁신을 상대적으로 일찍 수용하는 정도로 정
의하면서 혁신적인 소비자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Leavitt & Walton(1975)은 소비자 혁신성을 “새
로운 아이디어, 서비스, 제품 등을 채택하는 것에 기반
한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Midgley & Dowling 
(197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혁신성을 사회의 구성원
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으로서 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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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수용자의 하나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혁신성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그 구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수용에 있어서 소비자 혁신성
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소비자의 혁신성이 신제
품이나 신기술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Foxall(1988)의 연구에서는 혁신적인 소비자는 비
혁신적인 소비자보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더욱 빠르
게 수용하며,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구매 의사
도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Lin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인 소비자
는 그렇지 못한 소비자에 비해 신제품에 호의적인 태
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혁신성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데 긍정적 역할
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im et al.(2012)의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 소비자
들은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보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매할 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키오스크의 활용과 관련한 김동범
ㆍ남궁영(2019)의 연구에서 소비자 혁신성이 행동 의
도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제
욱ㆍ박성제(2018)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혁신성이 가
상현실 골프게임의 수용 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지 외(2019)의 연구에서는 혁신
성이 수용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소비자 혁신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혁
신성에 따라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수용 의도나 
행동이 상이해 질 수 있고, 소비자의 혁신성이 수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 수용에 있어서 소비자 혁신성의 영향
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과정에서도 선행연
구와 유사하게 수용자의 혁신성에 따라 수용과정에 차
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산 
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에 관한 연
구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혁신성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연구도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의 타 산업에서 정보시스템의 
수용에 관한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 온 UTAUT모형을 
부동산 산업에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
용 의도에 관한 영향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
로 수용자의 혁신성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수
용에 있어서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부동
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선도적인 수용 집단의 특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용자의 
혁신성이 수용 여부와 수용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혁신성이 높은 수용
자를 판별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 혁신성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견
될 경우, 이러한 수용자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
한 특성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에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적용
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수용 의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으로 기술수용과 관련된 연구는 개인의 인식을 바탕으
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 관점에서 일반 소비자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신종국, 2020; 김
동범ㆍ남궁영, 2019)으로 하거나 신기술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Alapetite et al., 
2009; Chang et al., 2007)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가 많다. 김광석 외(2010)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그리
드 기술에 대한 소비자 수용모델을 연구하면서 일반소
비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을 구분하여 기술수용 의도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
와 전문가는 신기술의 인지 가능성, 수용 의도의 구체
성 등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대상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김광석 
외, 2010).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고, 기술의 활용 범위가 광범
위하며, 아직까지 실생활에 구체화되어 적용되지 않았
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기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이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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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산업에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으
로 구분되는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의 협조를 얻어 감정평가사 회원 명부에 있는 전국의 
감정평가사들에게 모바일 설문조사 문자와 SNS를 발
송하였다.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의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는 총 214
명이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명을 제외하여 최
종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49.03 11.08

평가경력(년) 18.03 10.75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58 79.0%
여 42 21.0%

소속

대형법인 97 48.5%
중소법인 61 30.5%

개인사무소 35 17.5%
기타 7  3.5%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최솟값이 30세, 최
댓값이 75세이며, 평균 연령은 49.03세이다. 감정평가 
경력의 평균은 18.03년, 표준편차는 10.75년이며, 남
자 158명, 여자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법인에 
소속된 응답자는 97명, 중소법인에 소속된 응답자는 
61명, 개인사무소에 소속된 응답자는 35명, 기타에 소
속된 응답자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Venkatesh et al.(2003)의 통합기술
수용이론(UTAUT)을 토대로 감정평가사들의 성과 기
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이 부동산 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기술
의 활용상황을 고려해 보면 부동산 산업에서의 4차 산

업 혁명기술의 활용잠재력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
로서 아직까지는 구체적 활용시스템이나 활용방안들
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행동을 
연구모형에 포함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러한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혁신적인 형태로서 아직 기술 도입의 
초기 단계이므로, 현 상태에서의 기술의 수용은 개인
적인 특성 중에서도 성별이나 연령보다는 응답자 개인
이 얼마나 혁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인 수용자의 혁신성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조
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용자 혁신성에 
따른 조절효과가 발견될 경우, 성별, 연령, 경력, 정보
시스템 관련 기술이용도에 따른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혁신성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판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신뢰
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이란 “구성개념 간의 이론적 인과
관계와 측정지표를 통한 경험적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계적 방법”으로 공변량 구조 모형이
라고도 불린다(임종원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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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정의 및 척도

구분 변수명 정의 척도 문항 문항 관련 연구

종속
변수

기술 수용 의도
(intention)

소비자들이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부동산 
산업에 사용할 의도

(1) 나는 향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Davis et al(1989),
Venkatesh et al.

(2003), 
Crespo et al.(2009)

(2) 나는 향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변수

성과 기대
(Performance 
Expectancy)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사용하여 직무 성과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정도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들은 
내가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Venkatesh et al.
(2003)

(4)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들은 
나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5)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들은 
업무성과를 개선하는데 필요하다.  

노력 기대
(Effort 

Expectancy)

부동산 산업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이용할 때 사용 
용이성의 정도

(6) 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
을 조작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Davis(1989),
Davis et al.(1989)

(7) 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
의 사용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8) 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
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영향
(Social 

Influence)

부동산 산업에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사용할 때 주변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

(9)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내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해
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Davis et al.(1989),

Taylor and Todd 
(1995)(10)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해
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조절
변수

소비자 혁신성
(Consumer 

Innovativeness)

새로운 기술의 인지 
및 이용 정도

(11) 다른 사람들보다 최신기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Truong(2013),
Roehrich(2004) 

(12) 대체로 나는 최신기술에 관심이 많다.
(13) 나는 대체로 최신기술이 도입된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보다 먼저 구매하
는 편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회귀분석, 경로분석, 요인분석
이 결합된 모형이다. 회귀분석의 경우 하나의 종속변
수를 중심으로 여러 독립변수들과의 직접적인 인과관
계만을 검증하는데 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여
러 개의 종속변수가 포함된 다수의 종속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 영향관계
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또한, 구조방정
식 모형은 설문 문항들이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
어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와 구조 오차를 고려하
여 분석하기 때문에 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론 모형에 대한 통
계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 모형이 실제 데이
터와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노경
섭, 2016; 상담학사전, 2016).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는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측정오차

와 구조 오차를 통제하면서 조절변수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자 한다. 

3. 변수의 정의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등의 
주요 독립변수를 정의하였다. 성과 기대는 “부동산 산
업에서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사용하여 직무 성과를 달
성하는데 유용한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노력 기대는 
“부동산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할 때 사용 
용이성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부동산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할 때 주변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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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정의 및 측정항목들은 
Venkatesh et al.(2003), Davis(1989), Davis et 
al.(1992), Taylor and Todd(1995) 등을 참조하여 구
성하였다.

종속변수인 기술수용 의도는 “소비자들이 4차 산업 
혁명기술을 부동산 산업에 사용할 의도”로 정의하였다
(Davis et al., 1989; Crespo et al., 2009; Venkatesh 
et al., 2003). 

설문 문항의 구성은 보통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
어 검증된 문항을 사용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데, UTAUT 모형은 Venkatesh et al.(2003)
이 고안한 이후로 마케팅, 바이오, 헬스 케어, 신기술,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영역과 산업에서 각국의 다양
한 집단, 조직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Venkatesh et al., 2016) 이론 모형이 명확하
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Venkatesh et al.(2003)의 연구 및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설문 문항을 참조하
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수용 의도 등과 관련된 개별 
측정항목들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요 
구성개념의 정의 및 세부 측정항목들은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들
을 검토해 보면, 우선 Venkatesh et al.(2003)의 
UTAUT 모형은 세계 각국에서 정보시스템 및 혁신적
인 신기술의 수용 의도를 연구하는 모형으로 널리 사
용되었는데, 각 독립변수들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 연구에 따라 유의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비유의적
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UTAUT는 이론적 
모형으로서 정보시스템이 적용되는 맥락(환경 속성, 
조직 속성, 지역 속성), 제품이나 기술의 속성, 사용자 
속성, 직무 속성, 시간적 속성에 따라 수용 의도의 연구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 기대의 경우, Venkatesh et al.(2003, 2012), 
Wang & Wang(2010), Alalwana et al.(2018), 신종
국(2020)의 연구 등에서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성과 기대가 높을수록 수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직무 성과
가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에 대한 성과 기대가 증가할수록 수용의 의도는 증가
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노력 기대의 경우, 소비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수용 의도
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력 기대의 경우 
연구에 따라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수용의 의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도 있지만(Venkatesh 
et al., 2003, 2012; Alalwana et al., 2018; Wu and 
Lee, 2017; 이지은ㆍ성동규, 2017), 노력 기대가 비유
의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손현정 
외, 2017; 전현모ㆍ최형민, 2017; 박윤주ㆍ최유화, 
2020; 이선우ㆍ이희상, 2014; 김기봉, 2018).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노력 기대는 신기술이 시장에 보편화되
고 구체화된 기술의 수용 의도를 연구한 경우에는 유
의적으로 나타났으며(Alawanal et al., 2018; Wu 
and Lee, 2017; 이지은ㆍ성동규, 2017), 시장에 보편
화되지 않은 기술의 수용 의도를 연구한 경우에는 노
력 기대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손현정 외, 2014; 
김기봉, 2018). 본 연구에서는 노력 기대가 클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려는 수용 의도가 증가할 것이
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부동산 산업에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에 노력 기대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비유의적으
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영향은 주변 사람들이 수용의 당사자가 신기
술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가 클수록 수용의 의
도가 증가할 수 있다. 대체로 여러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클수록 수용의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Venkatesh et al., 2003, 2012; Alalwana et al., 
2018; 전현모ㆍ최형민, 2017; 김기봉, 2018). 대체로 
조직 내의 구성원들은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클수록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가설
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수용자 혁신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만들어 낼 혁신
과 변화는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비연속적
이고 대폭적인 혁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부
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잠재력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수용자들이 현재 실제 경험할 수 있는 혁신은 많
지 않은 혁신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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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용자들의 일반적인 인구통계적 특성보다 수
용자들의 기본성향 중의 하나인 수용자 혁신성이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용
자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의 인지 및 이용 정도”로 정
의하였다(Truong, 2013; Roehrich, 2004). 

조절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소
비자 혁신성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수용의 여부와 수용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상훈ㆍ강지
윤, 2005; 신종국 2020). 특히, 하이테크 제품이나 혁
신적인 기술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혁신성은 수
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한다
(Chandrasekaran & Tellis, 2011).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수용
자 혁신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수용자 혁신성이 높을수록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조절 효
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4. 기술 통계 분석
 

설문 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동산 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

도의 경우 평균이 5.325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수용 의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의 
경우 모든 측정항목의 평균 값이 ‘4. 보통이다’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와 영향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중 성과 기대는 응답의 
평균이 5.21~5.33으로 나타나 가장 평균이 높게 나타
났으며, 노력 기대는 평균이 4.395~4.820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나고 있다. 조절변수인 소비자 혁신성의 경우, 
응답 평균이 3.825~4.285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IV. 실증 분석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
선,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ronbach’s α값이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각 요인들이 구성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표 4>의 집중 타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86.793, 
df=29(p:0.000), IFI=0.973, CFI=0.973, GFI=0.922, 
RMSEA=0.10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CFI, IFI, GFI는 0.90 이상이면 적합도
가 우수하며, RMSEA는 0.1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로 판단할 수 있다(노경섭, 2016). 이러한 기준들에 비
추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대체로 적합한 모형
이라고 생각된다.

집중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λ값과 평
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 신뢰도 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4>에서 표준
화 계수값은 모두 0.7 이상이고, 평균 분산추출(AVE) 
값은 0.5 이상이며, 개념 신뢰도 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수용 의도
(1) 5.325 1.177 

(2) 5.325 1.134 

성과 기대

(3) 5.240 1.308 

(4) 5.210 1.298 

(5) 5.330 1.152 

노력 기대

(6) 4.545 1.381 

(7) 4.515 1.389 

(8) 4.395 1.439 

사회적 영향
(9) 4.820 1.243 

(10) 4.860 1.268 

혁신성

(11) 3.825 1.258 

(12) 4.285 1.213 

(13) 3.855 1.369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 – 감정평가사 집단의 혁신성향을 중심으로  81   

<표 4> 집중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AVE 개념신뢰도 Chronbach’s α

수용 의도
(1) 1.066 0.059 18.165 0.932

0.807 0.893 0.916
(2) 1 - - 0.908

성과 기대
(3) 1.052 0.06 17.468 0.852

0.694 0.872 0.912(4) 1.082 0.057 18.918 0.884
(5) 1 - - 0.92

노력 기대
(6) 0.935 0.038 24.822 0.918

0.816 0.930 0.962(7) 1.002 0.031 31.883 0.979
(8) 1 - - 0.943

사회적 영향
(9) 0.958 0.046 20.961 0.937

0.850 0.919 0.947
(10) 1 - - 0.959

Model Fit : χ2=86.793, df=29(0.000***), RMR=0.047, IFI=0.973, CFI=0.973, GFI=0.922, RMSEA=0.10

<표 5> 판별 타당성 분석

구분
상관계수 상관계수 제곱

AVE
수용 의도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수용 의도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수용 의도 1 1 0.807

성과 기대 0.787
(0.014**) 1 0.619 1 0.694

노력 기대 0.526 
(0.004***)

0.616 
(0.004***) 1 0.277 0.379 1 0.816

사회적 영향 0.638
(0.006***) 

0.705
(0.002***) 

0.5
(0.004***) 0.407 0.497 0.25 0.850

주 : ***은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 **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

또한, 판별 타당성의 경우 평균분산추출 값과 상관
계수 제곱 값을 비교하여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평균
분산 추출 값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Fornell & Lacker, 1981). <표 5>에
서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평균분산 추출 값보다 모두 
작게 나타나므로 구성개념 간의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혁신성의 조절 효과를 
검토하기 전에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주요 구성요소인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그
림 3>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해 보면,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χ2/df=2.993, CFI=0.973, TLI=0.958, 
IFI=0.973, RMR=0.047, RMSEA=0.1로 나타나 모형
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의 경로별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보통 경로의 C.R. 값이 ±1.96 이상인 
경우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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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표 6>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성과 기대  → 수용 의도 0.627 0.646 0.089 7.013***
노력 기대　→ 수용 의도 0.037 0.049 0.05 0.746
사회적 영향 → 수용 의도 0.134 0.158 0.065 2.047**

모델 적합도 χ2: 86.793, df: 29(0.000***), CFI=0.973, TLI=0.958, IFI=0.973, RMR= 0.047, RMSEA=0.1

주 : ***은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 **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

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부동산 산업에서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력 
기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노력 기대의 경우 수용 의
도에 정(+)의 방향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유의하게 나
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사용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나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이 커질수록 수용 
의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영향보다 성과 기대의 표준화계수가 

크게 나타나 사회적 영향보다는 성과 기대가 수용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력 기대는 앞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이용할 때 사용 용이성의 정도’로 정의되는데 기술의 
사용 용이성은 직접적인 경험이 이루어지거나 가시적
으로 사용 용이성을 인지할 수 있을 때 더욱 높아진다
는 점을 감안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부동산 
산업에의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노력에 대한 
기대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수
용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산업에 기술수용모델을 사용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노력 기대와 유사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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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가 발견되기도 하였다(Abdallah et al., 2018; 
Juan et al., 2018). 노력 기대는 수용 의도에 유의적이
지는 않지만,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인
지도나 사용 경험이 증가할수록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 조절 효과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와의 관계에서 수용자 혁신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개인의 혁신성은 
개인의 고유한 성향으로서 혁신성은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서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소비자 혁신성과 관련된 설문 (11)~(13)을 이용하
여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0.883으로 높게 나타나 척도 문항의 신뢰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Bartlett’s 구형성 
검정 : 카이제곱=248.872, df=1(0.000<0.0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혁신성 문항들의 요인점수
를 산출하여 요인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
분하였다. 소비자 혁신성 요인점수의 중위수는 0.00116
이며, 중위수 보다 요인점수가 낮은 집단은 소비자 혁
신성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중위수를 초과하는 
집단은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7> 소비자 혁신성 집단구분

구분 빈도 비율

소비자 혁신성 낮은 집단 130 65%

소비자 혁신성 높은 집단 70 35%

<표 8>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자유 모형과 
제약 모형의 증분 카이제곱은 5.182이며, p값이 유의

수준 5%보다 커서 “모형이 혁신성의 차이에 따른 효과
를 확인하기에 적절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
다. 따라서 모형은 혁신성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확인
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자유 모형과 제약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약 모형에서 성과 기대의 경로계수가 0.683인 것
을 고려하면, 혁신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성과 기대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성과 기대
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사회적 영향의 경로계수가 0.164로써 제약모형의 
0.139에 비하여 영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혁신성이라는 조절변수가 
조절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소비자 혁신성
이 높을수록 성과 기대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방향으로 강화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혁신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영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은 주
변 사람들의 영향에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을 사용하는데 있어 성과의 향상에 가장 초점을 맞추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기술의 도입에 대체로 거부감이 없
고,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일 가
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성과 
향상과 같은 기능적 측면의 효율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혁신성 높은 집단은 성과 기대가 수용 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혁신성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신기술이 
전반적으로 사용되어 신기술의 효용과 사용 용이성이 
입증될 때 신기술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
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과 향상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
다. 이러한 이유로 혁신성이 낮은 집단의 사람들의 경
우, 사회적 영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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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유 모형과 제약 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 df △
χ2

△
df

NFI 
Delta-1

IFI 
Delta-2

RFI-
rho-1

TLI-
rho-2 TLI CFI RMSEA

자유모형 154.804 58 - -
0.003 0.003 -0.002 -0.002

0.923 0.950 0.092

제약모형 159.985 61 5.182
(p: 0.159) 3 0.925 0.949 0.091

<표 9> 소비자 혁신성 조절효과 분석(자유 모형)

경로
혁신성 낮은 집단 혁신성 높은 집단

Estimates C.R. Estimates C.R.
성과기대 → 수용 의도 0.554 5.088*** 0.902 5.817***
노력기대 → 수용 의도 0.003 0.039 0.01 0.109

사회적 영향 → 수용 의도 0.164 2.07** 0.097 0.878
주 : ***은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 **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

<표 10> 소비자 혁신성 조절효과 분석(제약 모형)

경로 Estimates C.R.

성과기대 → 수용 의도 0.683 7.462***

노력기대 → 수용 의도 0.01 0.861

사회적 영향 → 수용 의도 0.139 0.033**

주 : ***은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 **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

4. 혁신성 높은 집단의 특성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성은 성과 기대, 사회
적 영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
다. 그런데, 혁신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경우, 과연 혁
신성이 높은 집단을 조직 내에서 어떻게 판별할 것인
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성별, 연령, 경력, 신
기술 이용도에 따른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성별에 따른 혁신성 집단의 차이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구분 남자 여자 차이검증

혁신성 높은 집단 61 9
pearson χ2 : 

4.304
(0.038**)

혁신성 낮은 집단 97 33

전체 158 42

주 :  **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

분석결과, 혁신성 집단에 따라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일수록 수용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혁신성 집단에 따라 연령과 경력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혁신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연령 차이와 경력 차이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연령이 낮고, 경력이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 – 감정평가사 집단의 혁신성향을 중심으로  85   

<표 12> 혁신성 집단에 따른 연령, 경력 분산분석

구분 혁신성 높은 
집단

혁신성 
낮은 집단 F 검증

연령
n 70 130

F: 7.45 
(0.007***)mean 46.16 50.57

s.e 10.43 11.15

경력
n1) 64 122

F: 5.27
(0.023**)mean 15.56 19.33

s.e 9.35 11.24
주 :  ***, **은 유의수준 1%, 5% 하에서 유의

<표 13>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이용도 

구분 문항 m s.e

인터넷 활용 (1) 나는 업무나 일상 생활에 
인터넷을 자주 활용한다. 5.26 1.46

스마트폰 
활용

(2) 나는 스마튼폰을 이용해서 
못하는게 없다. 4.35 1.41

SNS 활용 (3) 나는 SNS 등으로 사람들
과 소통하는데 익숙하다. 3.76 1.63

AI 비서 
활용

(4) 나는 구글 어시스턴트, 빅
스비 등을 이용하고 있다. 2.63 1.58

유튜브 등 
활용

(5) 나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을 자주 이용한다. 4.33 1.80

프롭테크 
이용

(6) 나는 프롭테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2.45 1.55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 수준에 따라 정보시
스템 기술이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정보시스템 기술이용도를 <표 13>의 설문 
문항들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정보시스템 기술이용도
는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
다, 7 : 매우 그렇다).

대체로, 응답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등의 
활용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SNS, 
인공지능 가상비서, 프롭테크 기술이용도는 상대적으
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혁신성 수준에 따라 이러한 
정보시스템 기술 관련 이용도가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
음과 같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 혁신성 집단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술 
이용도

구분 혁신성 
높은 집단

혁신성 
낮은 집단 F 검증

인터넷
n 70 130

F: 19.80 
(0.000***)mean 5.86 4.94

s.e 1.46 1.36

스마트폰
n 70 130

F: 33.45
(0.000**)mean 5.07 3.95

s.e 1.31 1.30

SNS
n 70 130

F: 17.10
(0.000**)mean 4.39 3.42

s.e 1.71 1.49

AI비서
n 70 130

F: 27.19
(0.000**)mean 3.37 2.22

s.e 1.87 1.23

유트브등
n 70 130

F: 39.61
(0.000**)mean 5.33 3.79

s.e 1.51 1.71

프롭
테크

n 70 130
F: 22.26
(0.000**)mean 3.11 2.08

s.e 1.86 1.21
주 : ***, **은 유의수준 1%, 5% 하에서 유의

분석결과, 수용자의 혁신성 수준에 따라 인터넷, 스
마트폰, SNS, 인공지능(AI) 가상비서, 유튜브 등, 프롭
테크 기술의 이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혁신
성이 높은 집단은 여러 정보시스템 기술이용도가 혁신
성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용자 혁신성은 성과 기대, 사
회적 영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부동산 산업에 
수용하려는 의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강도에 영향
을 미치며, 혁신성이 높은 집단은 대체로 남자이면서 
연령이 적고,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갖고 있
으며, 다양한 정보시스템 기술의 이용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수용자들이 위험성이 높고 탐험적인 구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Elliott et al. , 
2012; Baumgartner, Steenkamp, 1996)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정보시스템 기술의 이용도가 높으
면서 탐험적인 모험을 추구하는 젊고 경력이 적은 사

1) 경력은 무응답 결측값 14명을 제외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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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도 선
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은 집단으로 판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초기 수용층을 파악하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V. 결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조직 혹은 
사회 내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
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기술들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
어넘는 성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용 구
조, 산업구조, 시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의 수용과 관련하여 경영학 분
야에서 상당 기간 연구가 축적된 기술수용이론의 대표
적 모형인 통합기술수용이론을 활용하여 부동산 산업
의 전문가 집단인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를 연구하
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같이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은 기존 산업의 구조, 산업의 경계, 산업 내 활동과 
인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의 구성원들의 
수용 의도와 수용 의도의 영향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
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
으로 진행된 학술적 연구를 보다 심화하여 4차 산업혁
명 관련 기술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용 의도와 
수용 의도에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의 강도를 높일 수 있
는 수용자 혁신성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으며,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판별하였다는 
점에서 초기 수용층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 

내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과 관련하여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기대와 노력 기대에 대한 긍정
적 평가는 부동산 산업의 구성원들이 부동산 산업에서
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활용잠재력과 가능성
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
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통합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과 기대라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업무에 이용할 때 업무성과가 개선될 것이라는 
성과 기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부동산 산업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말해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개선할 수 있
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산업구성원의 수용 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통합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연구결과, 사회적 
영향은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
용 의도를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과 기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치로서 기술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기대라고 한다면, 사회적 영향은 사
회적 측면에서의 가치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임을 인정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들의 
도입에 대한 조직 및 사회 내에서의 분위기가 긍정적
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산업이나 조직 내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성공
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 확산
시키는 노력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
로써 기술수용 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통합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연구결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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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노력 기대는  
수용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사
례나 활용시스템을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이
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의 부동산 산업 구성
원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용 의도는 
구체적인 활용시스템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노력 기대
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성과 기대와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
기술이나 신기술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는 활용과 관
련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력 기대
는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선
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노력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활용시스템이나 활용방안의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수용자 혁신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에 있
어서 수용자의 혁신성은 유의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성과 기대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
되었으며, 수용자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일
수록 준거집단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하
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수용하기보다 해당 기술
이 가져다주는 성과와 효용을 더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수용자 혁신성이 낮은 집단
은 성과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수용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혁신성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신기술
이나 새로운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편이
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용에서도 
신기술의 효용성이 클수록 자발적으로 신기술을 수용
하려는 특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혁신성이 
낮은 집단은 신기술이 성과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
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준거 집단들로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
력을 받을 때 수용의 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혁신성이 낮은 집단 내에서도 자발성이 높은 사
람도 있고, 자발성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혁신성이 낮은 집단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의 기술수용에 있어서는 
준거집단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호의적이고 기
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때 혁신
성 낮은 집단에서의 기술수용 의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혁신성이 낮은 집단은 수용의 속도가 상대적으
로 느리고, 사회적 영향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선도적
인 준거집단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수용하고 신
기술의 효용성을 널리 전파하여 수용에 대하여 긍정적
인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 혁신성이 낮은 집단 내
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하여 자발성이 높은 
성향의 사람은 더욱 수용 의도가 증가할 것이고, 자발
성이 낮은 사람의 강도는 자발성이 높은 사람보다 다
소 감소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수용 의도
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직 내에서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용자 집단을 혁신성에 따라 판
별하여 혁신성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하여 이원
화된 수용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성이 높
은 집단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성과 기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pull 전략’을 이용하여 수용 의도를 
높이고,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준거집단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선도적으로 수용한 구체적 
사용례들을 제시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압력을 느끼도
록 하는 ‘push 전략’을 이용함으로써 수용 의도를 증
가시킬 수 있다.

여섯째, 수용자의 혁신성이 높은 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 특성들을 검토한 결과,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 속
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이면서 연령이 적고,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다양
한 정보시스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
이 초기 수용층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혁신
성을 가진 사람들의 프로파일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산업이나 조직에서는 혁신성이 높은 사람
과 혁신성이 낮은 사람들이 모두 존재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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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거부
감이 덜하고 수용의 속도가 빠르지만, 혁신성이 낮은 
사람은 상당 기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고민하며, 새
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속도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수용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는 각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의 혁신성을 고려하여 혁신성의 정도에 따라 
성과 기대를 강조하거나 성과 기대와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
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
해서는 개인의 혁신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용 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수용하는 주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용의 의도, 수용의 속
도, 수용에 대한 관심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용
자의 혁신성을 고려한 수용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활
용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부동산 산업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수용 의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
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목전
에 둔 부동산 산업에서 산업 내부 구성원들의 수용 의
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산업과 조직의 수용
강화전략을 수립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의 대표적인 전문가 집
단인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감정
평가사들이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이기는 하지만 부동
산 산업의 다양한 관련 종사자들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에
는 부동산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에 대한 보
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잠재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
별기술별로 활용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광범
위하게 포괄하여 수용 의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별기술들의 활용분야, 활용방안, 
활용잠재력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별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별기술들의 
활용분야와 활용방안 등이 좀 더 구체화되면 4차 산업
혁명 관련 세부 기술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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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 – 감정평가사 집단의 혁신성향을 중심으로

고 현 림 (Ko, Hyunrim)
신 종 칠 (Shin, Jongchil)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수용 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히 본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할 때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비자 혁신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 10일

부터 2월 18일까지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200명의 응답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이론의 독립변수들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혁

신성의 조절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력 기대

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혁신성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성과 기대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서

는 사회적 영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약모형보다 강화되었다.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분

석해보면, 대체로 남자이면서, 연령과 경력이 낮고, 다양한 정보시스템 기술의 이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혁신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용 강화전략이 필요하며, 혁신성이 높은 집단을 판별하여 수용 의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 제 어 : 4차 산업혁명, 부동산 산업,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구조방정식 모형, 소비자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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